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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람은 우거진 정글 어딘가에 숨어있던 병원체

가 바깥 세계로 유포돼 인간 사회에 새로운 전염병이 퍼

지는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동식물

이 번성하는 생물 다양성에서 질병 발생의 원인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생물 다양성 손실이 기존 또는 새로

운 동물성 병원체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점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고 보

호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의 전염병 확산 예방에 필수적

이라는 것이다.

‘사이언스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캐리 생태시스템 연

구원(Cary Institute of Ecosystem Studies)팀은‘미국 국

립과학원 회보’(PNAS) 최근 호에 발표한 논문에서, 인

간의 건강에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를 종합하는 한편, 생물 다양성 관리를 위한 

미래 연구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논문 제1저자로, 캐리 생태시스템 연구원 초빙과학자

이자 바드(Bard) 칼리지 교수인 펠리시아 키싱(Felicia 

Keesing) 박사는“생물 다양성이 높은 야생지역에서 질

병이 빈발한다는 끈질긴‘미신’이 있다.”라며,“그렇다

면 더 높은 동물 다양성이 더 많은 위험한 병원체 출현

과 비례해야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다.”라

고 지적했다.

■ 생물 다양성은 위험한 종들로부터 인류 건강 보호

생물 다양성은 인간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며 실제로

는 가장 위험한 병원성 종들로부터 인간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나 사스(SARS), 에볼라 같은 동물원성 질병

(zoonotic diseases)들은 인간과 다른 척추동물 간에 공

유되는 병원균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나 동물 종은 병원

체를 전파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다.

논문 공저자인 캐리 연구원 릭 오스트펠드(Rick Ost-

feld) 질병 생태학자는“자연이 훼손된, 개발된 환경에서 

번성하는 종들은 병원체를 보유하고 이를 사람에게 옮

기는데 훨씬 효율적이라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밝혔다.

그는“동물 다양성이 더 풍부하고 자연이 덜 교란된 

환경에서는 이 같은 위험한 병원체 저장소가 많지 않고, 

생물 다양성이 보호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덧붙였다.

■ “차후에 나타날 병원균은 코뿔소보다는 쥐에서 나올 것”

설치류와 박쥐, 영장류, 양이나 사슴 같은 발굽이 갈라

진 포유류와 육식동물들은 인간에게 병원균을 전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포유류군으로 분류된다. 키싱 교

수와 오스트펠드 박사는“차후에 나타날 병원균은 코

뿔소보다는 쥐에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말

했다. 이는 수명이 짧은 빠른 생활사를 가진 동물들이 

병원균 전파에 더 효율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풀

이된다.

키싱 교수는“빠르게 생활하고, 일찍 죽고, 성적으로 

조기에 성숙해 많은 자손을 퍼뜨리는 동물은 적응 면

역 반응에 대한 투자가 적은 경향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들은 더 강한 적응 면역을 가진 장수 동물보다 질병

을 더 잘 전파한다.”라고 설명했다.

생태 공동체에서 생물 다양성이 사라지면 수명이 길고 

몸집이 큰 종이 먼저 사라지지만, 수명이 짧고 체구가 작

은 동물은 번성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동물원성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포

유류 숙주는 흔하기 때문에 보존적 관심을 받을 가능성

이 덜 하고, 인간의 개발은 포유류나 조류 모두에서 동

물원성 병원균의 숙주 종을 증가시켜 인간과 위험함 동

물들 간의 접촉이 더 빈번해질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

오스트펠드 박사는“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잠식할 때 

동물 감염 숙주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종을 선호해 병

원체 감염 위험이 증가된다”라며,“이런 위험을 관리하

려면 서식지 전환과 기후 변화, 과잉 수확 등이 동물 감

염 숙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훼손 지역에 대한 생물 

다양성 복원이 숙주 동물들의 수를 어떻게 줄이는지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동물 감염 숙주동물들의 특성 풀어내야”

키싱과 오스펠드 박사는 병원체 유출을 예측하고 방

지하기 위해 한 분류군이나 다른 분류군의 중요성에 대

해 계속 토론하기보다는 질병 전파와 관련된 숙주의 속

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스트펠드 박사는 각각의 새로운 병원체에 대해 하

나의 동물 공급원이 있다는 가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

했다. 그는“동물에서 사람으로 이동하는 병원균은 하

나가 아닌 많은 동물 종에서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며,“결국 그들은 이동자들(jumpers)로서 전형적으로 종

과 종 사이를 쉽게 옮겨간다.”라고 덧붙였다.

면역 전략과 환경 교란에 대한 탄력성, 거주지 선호와 

같은 동물 감염 숙주 동물들의 특성을 풀어내는 것은 

공중 보건의 핵심 요소다. 또 이런 종들이 번성하는 위

치와 병원균 전파 및 질병 출현 가능 위치를 예측하면 이 

표적들에 대한 개입이 가능하다.

키싱 교수는“생물 다양성 회복은 동물원성 질병 위험 

괸리의 중요한 경계”라며,“인간을 감염시키기 위해 유

출되는 동물원성 병원체들은 종종 인간의 영향으로 번

성한다.”라고 밝혔다.

그는“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를 재건할 때 미래의 팬

데믹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 중 하나는 생물 다

양성 보호와 보존 및 복원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

조했다.

▲ 생물다양성은 가장 위험한 병원성 종들로부터 인간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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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류는 인간에게 병원균을 전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포유류군으로 분류된다 사진=Wikimedia Commons

“생물다양성 보존해야 미래의 팬데믹 예방한다”


